
       허리케인이 북상하고 있습니다. 한울림 가족들은 물론이

고, 뉴욕지역에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. 그런

데 지난 한 주간은 국제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접한 한 

주였습니다. 아이티에서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

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2010년 있었던 지진 피해도 복

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암살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, 

이번 지진으로 약 2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

다.  

      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비규환의 소식이 전해져 왔

습니다. 20년 동안 주둔했던 미군이 지난 5월 3일 이후 철수를 

시작하면서, 8월 15일로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했습니다. 현 정

부가 무너지며 들어선 탈레반 정권은 반인륜적 집단입니다. 

그들은 여성을 탄압하고, 인권을 유린하며 종교적 순수성을 

유지한다는 미명 하에 탄압과 살해를 일삼는 폭력적 집단입

니다. 그들은 앞으로 그 땅을 피로 물들일 것이 분명합니다. 

그래서 탈레반 군대가 수도 카불에 입성하며 외국인들은 모

두 나왔고,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조차 탈출하려고 난리가 났습

니다. 현재 온 몸을 휘감는 부르카를 쓰지 않은 여성을 거리에

서 총살하고 있고, 앞으로 대숙청이 예상되기에 이륙하는 비

행기의 바퀴와 날개를 붙잡고 탈출을 시도하다 공중에서 떨

어져 죽거나 바퀴에 압사하고, 아이라도 탈출시키겠다고 철조

망 너머 미군에게 아이를 던지는 어머니까지 있습니다. 처참

하기 짝이 없는 뉴스입니다. 미국이 그동안 적게는 1조달러, 

많게는 2조달러의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제

대로 세워지지 못한채 그렇게 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게 된 

것입니다. 

      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, 주

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새삼 깨닫

게 됩니다. 건강, 돈, 인맥, 명예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착

각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우리는 죽을 수밖에 

없는 존재에 불과하며, 아무 것도 아닙니다. 우리를 살게 하는 

힘은 오직 주님 뿐입니다.    


